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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폭염 영향예보 현장 지원 
-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상 폭염 영향예보 전달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함동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 영향예보 현장 지원을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은 8월 3일 현재, 10일째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며 고령층, 

논밭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기가 지면부근에 

축적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남쪽의 뜨겁고 

습윤한 공기를 올려주고 있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상주시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농촌 어르신들을 만나 

생수와 폭염 대응 홍보자료 등을 전달하고, 폭염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설

명했다. 또한, 효과적인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상주시 안전재난과 방재담

당공무원과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통한 폭염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시간별 기온특성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 정책을 

지원하고자 지산2리에서 기상관측차량으로 특별기상관측도 실시하였다.
 

  대구지방기상청장은 농촌 어르신들께“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인‘물·그늘·휴식’과 함께 

기상정보 수시 확인, 폭염영향예보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였다.

□ 참고. 현장 사진,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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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현장 사진

□ 폭염 영향예보 농촌 현장 지원

기상관측차량 농촌 현장 특별기상관측

‘기상청-상주시-어르신’ 폭염정보 지원방안 협의 밭 지면온도 관측(48.9℃/12:10)



참고2.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

□ 통보문(제8-3호/2023.8.3. 11:30 발표)


